
우리나라에 진공이라는 용어가 

소개된 때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

라가서 광무10년(1906)에 국민교

육회가 발간한 “신찬 소물리학”이

라는 책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‘배

기통은 공기를 배제하는 器(기)니

라‘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(한양대 

이수용 교수). 진공을 응용한 기구

인 전구가 수입되어서 사용이 되었

고 진공보온병, 진공청소기가 보급

되면서 일반에게 전파되었다. 일반 

배기용 진공 펌프의 사용은 오래

되었으나 학계와 연구계에서의 본

격적인 사용은 반도체 메모리 제조 

산업이 1980년대에 국내에서 발달

하게 되면서 생산과 연구에 필요한 

진공 장비들이 선을 보이면서부터

라고 할 수 있겠다. 이에 뜻을 같이

하는 사람들이 1991년 9월에 모여

서 한국진공학회의 설립을 주도하

고 20여 년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여 2014년 현재 진

공기술, 표면 및 계면 과학, 플라즈마 및 디스플레이, 반

도체 및 박막, 나노 및 바이오인터페이스, 에너지 분과

에 총 4,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10대 학회로 발

전하게 되었다. 가장 특이한 점은 대개의 대규모 학회

들이 대학의 학과명을 가진 곳이어서 사제 관계, 선후

배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위계질서로 조금 경직된 분위

기인데 반하여 우리 진공학회는 태생부터 융합적이어서 

학술 분과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물리, 화학, 재

료 등의 다양성이 학회의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.  

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서 학회의 역사를 학회의 운영, 

학술 행사, 국제 행사, 진공 산업체와의 협력, 회원, 학

술지 등 하나씩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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